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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계급투표 운동’, ‘평생당원’까지

이명박 정부의 과속질주가 우려되고 있다. 초기 집권 인선부터 ‘부자’ 코드라는 인상이 역력하다. 평균 39억 원 재산에 집은 적게는 2

채에서 많게는 5채도 소유하고 있다.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 ‘S라인’(서울),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등의 속어도 난무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일까. 최근에는 “‘남편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자조 섞인 우려도 나돈다. 라면(100원), 닭고기(35%), 논술학원비

(33%), 자장면(29%) 인상 등 물가도 비상이다.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청년실업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영어몰입’에다 유치원까

지 사교육 영어 광풍을 일으킬 판이다. 일명 ‘9사1생’(90%는 죽고 10%만 사는)인 셈이다.

이쯤 되면 민생 신호등을 무시하는 ‘과속질주’인 셈이다. 이에 브레이크의 주체로 민주노총이 대두되고 있다. 80만 명을 거느린 대규

모 조직, ‘한다면 한다’는 민주노총의 역할이 다시 모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이 소속출신 총선후보에 대한 지지 지원차 평생당원 100명 가입과 이와 함께 마련된 당비 1억 원을 민주노동당에 전

달했다. 대대적인 민주노총 집단 ‘평생당원’ 가입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이후에도 1천 명이 가입할 것을 시사했다.

또 총선 전략지역으로 △울산(95개노조 45,377명의 조합원) △창원(113개 20,450명의 조합원) △거제를 비롯해 광주(109개 노조

26,230명의 조합원) △경기화성(75개 노조 26,717명의 조합원) 등 모두 5개 지역을 선정했다. 지역선대본 설치 및 교육과 현장순

회 등의 계획과 실천을 집중 지원할 셈이다. 이들 5개 전략지역은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역대 노동자후보 지지율 20% 이상과 현역 의

원 출마지역이기도 하다.

집단입당운동도 주요한 과제다. 지난 4일 전북에서 256명의 조합원이 민주노동당에 집단입당한 데 이어 11일 거제에서 150명이 입

당한 바 있다. 18일 300명의 창원지역 조합원 집단입당도 예정돼 있다. 총선시기에는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세액

공제와 2,000원 정치기금모금운동도 진행 중이다.

이번 총선을 맞아 조합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27일 법정 선거운동 시작부터 현수막, 포스터, 대자보, 구호 등이 정문, 후문 등에

부착된다. 모든 사업장 아침 조합원 선전전은 물론 부서별, 대의원 선거구별 조회와 간담회도 실시될 예정이다. 4월 2～7일에는 연

고자 작성하기, 가족에게 편지보내기, 저녁에 가족회의 등 일명 ‘계급투표’ 전략이 뒤따르게 된다.

선거일 전날인 8일에는 ‘진보야당’ 민주노동당 승리 기원 릴레이 촛불 행사도 마련된다. 무엇보다 오는 24일 88체육관에서 개최될

‘민주노총 총선선대본 출범 및 필승결의대회’가 주목되고 있다. 조합원 및 간부 1～2천명의 대규모 군중대회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이른바 ‘빨간등 운동’이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을 기세다.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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